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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4% 이상, 종사자의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민경제의 근간

이자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가 우선 시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사업가가 지니는 자신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찾고 확보한 사업기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개인의 성격요인에서 비롯한다. 또한 성격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 중 하

나로, 성격을 기반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니는 기업가적 성격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되고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포용성과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은 모두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기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소상공인, 심리적 특성, Big 5 모델,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정책자금

Ⅰ. 서론

코로나 19는 모든 것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피터 

다이아맨디스(Peter Diamandis) 싱귤래리티 대학장은 ‘2020 디

지털 이코노미 포럼’ 연설에서 ‘코로나 19, 당신 생각보다 빠

르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역설하였다. 코로나 19의 확

산으로 사회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변곡점에서 기업

의 투자, 생산이 둔화되고, 공공시설이 마비되는 등 세계 경

제의 악화로 시장경제는 위축되었다. 제조업의 세계 공급망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국가적 방역대응 체제의 단계적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과 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소상

공인에게 큰 위기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은 공공부문, 대기업 

및 상대적으로 원격근무 기반 등이 잘 구축된 IT 기업을 중

심으로 시행되는 재택근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는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등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급

속한 환경변화로 환경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역 소상공인

들의 상황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20)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발표 자료에 의

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410만 개로 전년대비 8
만 개(2.1%)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220만 명으로 전년대

비 57만 명(2.6%)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4인 업체는 79.8%
인 327.5만 개이고 종사자 수는 587.7만 명으로 26.5%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업체 수에서 소상공인 업

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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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Self-employment rate)은 24.6%로 

OECD 가입국 기준 8위에 해당한다. <그림 1>과 같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OECD, 2021)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

라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

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서는 늘 소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코

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객이 감

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

에게 정부가 준비한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5
시간 만에 한도가 동났다.’(구민수, 2020)는 매일신문 기사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자금

지원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대구지역

의 경우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의 수

와 점포수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특히 대구지역 자체로 

보면 이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지역 입장에서는 상

대적으로 소상공인의 중요도가 더 높다. 환경불확실성으로 인

한 급속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소상공업을 운

영하는 기업가들이고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은 경제 위기가 

직면했을 때 더 취약한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는 데, 소상공

인이 직면한 이러한 환경불확실성이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적․
구조적 취약성을 모두 노출시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내 서

비스업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2018년 50.8%(제조업 38.1%)에 

달하며, 대구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대구 71.9%, 
경북 40.0%)으로 경제위기 직면 시 타 지역 대비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0).
소상공인 기업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

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경우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선

택과 의사결정으로 치열한 경쟁과 환경불확실성 속에서 생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의 주

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

해 왔고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상황의 돌파구 마련

을 위해 기업가정신 고취가 절실한 상황이다(김범성, 2012). 
소상공인 기업가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

며 동시에 사업성과를 추구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당연히 기

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과 사업성과의 차이도 발생할 것

으로 판단 가능하다(원종하·정대현, 2017).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소상공인이 사업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

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현 상

황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간이 기업가정신에 있다는 주장

에 동의한다면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을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

가정신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성과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연구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단순히 소상공인 기업의 사업성과 제고에 도

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김준기 외, 2008; 김순태 외, 2012; 
정갑수·설병문, 2016; 김영문·강태균, 2018), 본 연구에서는 정

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어떠한 매커니즘 속에서 소

상공인 사업성과를 높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Total, % of employment)

<그림 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OECD(2021)

Ⅱ.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

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10
명 미만, 이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를 말한다(정갑수·설병문, 2016).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체 비중에도 불구하고 

1960년 66.3%였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963년에는 

49.7%로 줄어드는 등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규모의 경

제 중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조
혜신, 2014). 이렇게 중소기업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

업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및 국

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65년 1월 9일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주요 시책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의를 법률적으로 명확

히 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

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1966년 12월 6일 법률 제1840호) 
하게 되었다(조병선, 2008).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당시 중소기업을 공업 기타 제조

업․광업․운송업은 상시 종업원 수 200인 이하 거나 자산총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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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이하,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거

나 자산총액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중

기업과 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현행 법률이 정하

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도 없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에 관한 시책 강구”라는 내

용이 포함된 것을 볼 때, 법률상 구분은 없으나 지원대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인 

지원이나 보호에 소외되었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저

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하여 법령으로 ‘중소기업자’를 다시 

정의하였다. 즉, 1997년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에 의해 ‘중소기업’과 구분된 법률적 용어인 ‘소기업’이 

정의되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전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제정 이후 

‘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보면 소기업을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로, 상시 종업원 수를 더 확대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법과 제도적 요건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2000년 12월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처음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

준과 동일한 10명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5.01.28.)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후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기

본법」이 제정되어(2020.02.04.),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체계가 

형식적으로는 갖춰졌다. 

2.2. 심리적 특성
 
성격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

소 중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는 성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소상공인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여 열악한 경영여

건에 있기에(원종하·정대현, 2017), 기업역량보다는 개인역량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기업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기업

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

추 가능하다(원종하·정대현, 2017; 임희진 외, 2020).
Kosslyn & Rosenberg(2011)는 성격을 다양한 시간과 상황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을 구별하는 개

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경향성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정서, 인지, 행동의 차이를 만들

고, 이러한 차이는 기업가의 심리나 성격에 반영되어 기업경

영 및 사업성과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므로 경영학에서 기업

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auch & Frese(2007)는 심리적 특성으로 진취성, 혁신성, 위

험감수성, 자율욕구, 성취욕구, 스트레스 내성, 자기 효능감, 
통제소재 등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김범성(2012)은 인지적 

특성(IQ, EQ)과 비인지적 특성(동기부여 및 성격)으로 구분하

고 있다. 또한 기업가 특성을 심리적 특성(위험감수 성향, 성

취욕구, 직관)과 역량 특성(인지능력, 혁신활동, 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하기도 하였다(정대현·이은령, 2019).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특성 이론(Trait theory)은 시간과 상

황에 따라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개인차이가 난다는 관점이며, 특히 성격특성

과 관련해서는 성격 5요인을 주로 다룬다(유태용·민병모, 
2001; 김도영·유태용, 2002). 

연구자 요인

Fiske
(1949)

Social
adaptability
사회 적응력

Emotional
control

정서적 통제

Social
Conformity
사회적 
동조성
(순응성)

Will to
achieve
성취의지

Inquiring
지적탐구

Norman
(1963)

Surgency
집행력

(Extraversion)

Emotional
Stability
정서적 
안정성

Agreeablen
ess

포용성
(우호성)

Conscientious
ness
신중성
(성실성)

Culture
문화

Borgatta
(1964)

Assertiveness
주장성

Emotionality
정서성

Likeability
호감성

(Sociability)

Responsibility
책임성
(Task

Interest)

Intelligence
지능

Digman &
Inouye
(1986)
Digman
(1990)

Extraversion
외향성

Neuroticism
신경증

Friendly
compliance
우호적준수

Will to
achieve
성취의지

Intellect
지성

Costa Jr &
McCrae
(1992)

Extraversion
외향성

Neuroticism
신경증

(Emotional
Stability)

Agreeablen
ess

포용성
(우호성)

Conscientious
ness
신중성
(성실성)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표 1> 연구자별 성격요인

Fiske(1949), Norman(1963), Borgatta(1964), Digman & Inouye(1986),
Digman(1990), Costa Jr & McCrae(1992) 재구성

1960년대 후반까지도 유전에 의한 개인행동특성이 성격이라

고 정의하였다. 성격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신뢰 가능한 수준에서 예측하는데 필수적 요인을 성격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격 정의에 관한 연구와 

성격 측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레이먼드 카텔(Cattell, 
1905~1998)은 성격특성을 16가지로 구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16PF 자기 보고 척도’라고 하는 성격검사를 제작하였다. 그

러나 Fiske가 1949년도 연구에서 Cattell의 16 요인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에 Norman(1963)과 Borgatta(1964) 등은 

연구를 통해 성격 5요인 모델이 성격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인간의 공통적인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McCrae & Costa의 성격 5요인 모델이 이 분야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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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Costa Jr 
& McCrae 1992; Digman, 1990; Fiske, 1949; Goldberg, 1993; 
McCrae & Costa Jr, 1987, 1997, 1999; 김도영·유태용, 2002). 
연구자별 성격요인을 정리하면 상기 <표 1>과 같다.
국내 경영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성격5요인 모델을 외식기

업 종업원(유희경 외, 2007), 호텔종업원(김석영·전희원, 2008), 
제약판매사원(이호택, 2017)에 적용하여 성격적 특성과 조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2.3. 성격 5요인 모델

성격 5요인 모델은 ‘Big 5 모델’ 이라고도 하는데, Eysenck의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외향성(extraversion)을 기반

으로 하지만 이것만이 성격 특성의 차원이라 생각하지 않았

고, 포용성(Agreeableness), 신중성(Conscientiousness) 그리고 개

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확장하여 더 큰 설명력을 가

지게 된다. 성격유형을 구분하는 Big 5 모델 이외 MBTI 모델

(Myers, 1987) 등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Big 5 모델은 다른 

성격검사들과 일치성이 높고 유전적 성향 기반으로 정서, 대

인관계 및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학

계에서 대표적인 성격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Costa Jr & 
McCrae, 1992; John & Srivastava, 1999; McCrae & Costa Jr, 
1999). 

Big 5 모델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성격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으로, 외향성은 타인과 상

호작용 정도로서 사교성, 적극성, 활동성 등의 특성으로 해석

된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적극적이며 지배적으로(안승권․전혜

진, 2019), 사회성에 가깝다(Watson et al., 1992). 또한 외향성

이 매우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

을 한다(Srivastava et al., 2008). 
두 번째 요인인 신경증(Neuroticism)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정

서적으로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서적 경험에 대한 경향성으

로(안승권․전혜진, 2019), 연구자에 따라 동일 차원의 반대적 

특성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경증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

므로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김
도영·유태용, 2002; 유희경 외, 2007; 김석영·전희원, 2008). 정

서적 안정성-신경증을 반영하는 형용사 척도로 차분한-불안

한, 이완된-긴장된, 편안한-초조한, 침착한-흥분하기 쉬운 등으

로 Eysenck가 제시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포용성(Agreeableness, 또는 우호성)으로 타인

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서 관대함, 겸손함, 협

조적, 세심한 배려 등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포용성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의 과시를 더 빈

번하게 택하며(Graziano et al., 1996), 일상생활에서 포용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Asendorpf & 

Wilpers, 1998).
네 번째 요인인 신중성(Conscientiousness, 또는 성실성)은 사

회적 규범, 규칙,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로서 책임감, 계획성, 
목표지향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성실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

만 ‘성실성’으로는 목표를 향한 의지적인 노력, 계획세우기, 
인내 등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Digman & Inouye, 
1986),  Digman(1990)은 ‘성취하려는 의지’로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개방성으로 지능

과 관련된 성향이며, 변화, 다양성, 지적 자극 등의 특성을 지

니는 정도로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 도전적, 호기심이 

많은 특성을 지닌다(김도영·유태용, 2002; 유희경 외, 2007; 김

석영·전희원, 2008).

2.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Wiklund, 1999),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전 인류가 고통을 받

는 상황에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타

개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열정과 신념으로 도전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원동력을 조직수준에서 발현 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경영 행동과 자세’, 또는 ‘이윤의 사회 환원’으로 이해하거나, 
‘산업 조직을 창립하려는 의지와 실행’, ‘미래를 예측할 수 있

는 통찰력’, ‘위험감수, 불확실성에의 도전’, ‘혁신적이고 창의

적인 정신’등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이춘우 외, 2014). 그러

나 모든 연구자들이 합의한 단일 정의는 없으며 활발하게 논

의되는 만큼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이

해하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연구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

서 정의된다는 것은 한 개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에는 불완

전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의 어원은 ‘entrepredre’라는 프랑스어로, ‘시도하

다.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깐띠

용(Richard de Cantillon, 1680~1734)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

한 환경에서 기업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감수를 강조하면

서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특정한 

가격에 상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고 불특정 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후 지대, 이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소득

으로 생활하는, 위험부담을 지면서 자원 획득과 자원 할용 등

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기업가(Entrepreneur)’를 정의하

였다(Palmer, 1971).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의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어 1980년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영방식에 대한 반

성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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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기업가(Entrepreneur)’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전략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써 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 및 결정하며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구성요인으

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공격성, 자율성 등으로 구분(Lumpkin 
& Dess, 2001)하기도 하였고,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 

세 가지로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iller, 1983). 위험감수

성(Risk-Taking)은 안정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추구하고 연구개

발과 기술을 선도하여 위험을 헤쳐 나가는 태도 및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개인 성향을 말한다

(Brockhaus, 1980; 이상석, 2016). 또한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

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실패

할 경우 해당 활동에 상당한 비용 투입을 감수하고 많은 자

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가의 특성을 말한다(Miller & 
Friesen, 1982).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기술 수용과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아이

디어를 탐색하는 능력 및 외부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지와 능

력이며(Covin & Slevin, 1991),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자세로  시장조사, 기술혁신, 공정혁신, 제품 

디자인, 광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활동이다

(Lumpkin & Dess, 1996). 진취성(Proactiveness)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거나 시장 내의 지위를 

바꾸려는 도전적인 자세(Lumpkin & Dess, 1996)이다. 또한 미

래 수요를 예측하며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찾는 통찰력을 말

하며, 경쟁사보다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강

력하게 도전하는 활동이다(Dollinger, 1995).
기업가정신에 대한 하위요인들을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하

게 제시하고 정의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의 배양으로 기업 

활동은 시장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

며(최종열·정해주, 2008),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근간으

로 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의 동력(Casson, 2005)이 되는 것

에는 연구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

정신이 단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성장의 유일한 동력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와의 상호작용, 환경의 가능성에 대

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1980년대까지

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은 1990년대 환경경영과 2000년대 지속 

가능경영으로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은 경영방식

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에

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시대정신을 반영한 기업가정신에 

대해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

업가정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기업가

의 심리적 특성과 성과를 연결하는 변수로 소상공인 기업가

정신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Zahra, 1991; Covin & Slevin, 1989; 소은영·박성환, 2015).

2.5. 사업성과

사업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있

다. 일반적으로 재무성과는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 

측정가능 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다. 재무성과는 객관성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기간에 대한 기업 운영의 결과

를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기업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한다. 그러나 단일지표 사용은 오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다차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재투자수익률(ROI), 총자산

순이익률(ROA), 판매수익률(ROS),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재무성과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성장률, 사업다각화 및 혁신 

등의 사업성과와 만족, 근로의 질, 사회적 책임 등의 조직성

과로 3가지 차원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성과 이외 다양

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재무성과 이외에 경쟁적 성과, 
서비스의 질, 유연성, 자원의 활용, 경영혁신 등 6가지 차원으

로 구분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중심의 성과를 

사용해야 하므로(Fitzgerald et al., 1994), 고객 만족 성과 측면

에서 기존고객 유지율, 단골고객 유지율, 신규고객 창출율, 불
평고객 감소율 등의 성과척도를 사용한다(홍기운, 2003).

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지속적으

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소상공인의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윤상용, 2013).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의 

사무를 관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1조 원 규모 창업 전용펀드와 2000억 원 규모 

인수합병 펀드 조성 등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청사진을 밝

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사무 관장’을 위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의 대유행으로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융자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 이외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

책이 없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용 자금지원에 대한 실무

기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 혁신형 소

상공인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등으로(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용 정책금융은 직접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공적 신용보증, 이차보전 등의 형태(윤상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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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부분 ‘융자사업’ 위주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사

업’ 형식의 정책자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IPO, 회사채, 벤처캐피털, 정부 정책자금(연구개발 자금, 융자

자금), 은행을 통한 일반 금융 등 다양하지만 소상공인의 경

우 은행을 통한 일반 금융과 정부 정책자금으로 자금조달방

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

로 정책자금 지원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

도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정부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홍필기·서환주, 2011).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조사한 이호택(202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소상

공인 지원 사업들의 한계점에 대해 첫째 다수의 소상공인들

이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혜가능성이 낮으며, 둘째, 자

금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으로 소상공인 입

장에서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 도산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 셋째, 지원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

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하였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성격 5요인에 기반 하여 정서적 안정성, 포용성, 외향성, 신중

성, 개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가설 1). 
기업가정신은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가
설 2)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서 정부 정책자금이 정

(+)의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가설 3),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3.2.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

에 미치는 영향

성격 5요인과 기업가정신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개념이다. 
성격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상상력이 풍부하며, 총명하며,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심리적 특성(Salgado, 2002)으로 기업가정신의 주요 하위 

변수인 혁신성과 관련된다. 기업가의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 요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및 수행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상호작용을 한다(이호택, 2017).  
신중성(Conscientiousness)은 신중하며, 근면하며, 철저하며, 

자기 확신이 강하며,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기업가

정신의 하위 변수인 위험감수성과 관련된다. 신중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이며(김범성, 2012), 
이미 기업을 설립한 기업가는 매우 양심적이어서 규칙을 준

수하며 높은 업적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불확실

성과 위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Knight, 1921)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뢰 기반의 위험

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외향성(Extraversion) 능동적이며, 열정적이며, 사교적인 것과 

밀접한 심리적 특성으로 진취성과 관련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

이 있다(Srivastava et al., 2008). 따라서 기업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형성된 경쟁우위 적극성이 지식경영활동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외부 네트워크가 기업경영

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고객 선호도와 기업의 인지

도를 상승시키므로(황보윤·배근석, 2017)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특징을 지닌 외향적 사

고의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의 기

회를 탐색하게 한다(이호택, 2017). 
신경증(Neuroticism)은 불안, 스트레스, 긴장 등 부정적 감정

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완된, 침착한, 차

분한 특징을 지닌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표현

하는데, 정서적 안정성은 위험감수성과 상관관계가 있고

(Nicholson et al., 2005), 조직관리, 경영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성(Agreeableness, 또는 우호성)은 우호적인, 따뜻한, 친절

한, 심성이 착한, 정중한 심리적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자

주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다른 사

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특

성은 진취성과 관련이 있다. 기업가의 우호성에 기반 한 고객

지향성은 기업의 장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호택, 
201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hen et al.(2012)은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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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포

용성(Agreeableness) 그리고 신중성(Conscientiousness)이 기업가

정신에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Neuroticism) 또한 

기업가정신에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정대

용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

실성(신중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성격은 기

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의 기본적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적 특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osta Jr & McCrae(1992)의 성격 5요인

에 근거한 기업가 고유의 성격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적 요인이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가의 성격 5요인(a. 정서적 안정성, b. 포용성, c. 
외향성, d. 신중성, e. 개방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은 앞서 언급한 기업가에 대한 깐띠용(Cantillon)
의 정의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운용이나 활용

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McDougall & Oviatt, 2003), 
기업가정신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과 활용 역량의 강도가 달

라질 수 있다(이재훈·양현주, 2011). 또한 기업가의 개방적 사

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 요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및 수행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이호택, 2017). 즉 기업가의 높은 개방

성 특성이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이고(Atuahene-Gima & Ko, 2001),  기술

혁신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정철호·정덕화, 2014).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직접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기웅·김문선, 2017; 최종열, 
2015)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가정신

이 높은 기업일수록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구체화하는 실

행에 옮기는 경향이 높아지면, 그 결과 다양한 혁신성과 지표

에서 기업가정신이 낮은 조직에 비해 우월한 사업성과를 내

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Rauch et al., 2009; 김진영, 
2019).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기업가정신(a. 위험감수성, b. 혁신성, c. 진취성)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정부 정책자금이 기업가정신과 사업성

과 사이에 조절효과

기업이 위기에 따른 대응 방법은 재무관리 측면, 경영관리 

측면, 인력관리 측면, 위기대응역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은애 외, 2020).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리게 되는데(나상균, 2016), 경영환경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소상공인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소상공인 

기업가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자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위기상황에 

소상공인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이며 재무관리 

측면에 기업의 존립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초기 창업

자금의 양이 많을수록 창업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보고 있다(Cooper et al., 1991; Roberts, 1966). 기업입장에

서 원활한 자금조달은 기업이 학습하거나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생존하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Covin & Slevin, 1986). 국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창업지원 사업(창업교육지원, 창업재정지원, 창업멘토링)
이 창업가정신을 높이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이강현·이호택, 2019). 따라서 정부의 소상공인 정

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는데 있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시장변화에 빠르게 반

응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정부 정책자금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02월 사

이에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

이다. 총 202명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

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5.2% 여성은 20.3%, 

점포 구분은 임대가 75.2%, 자기 소유가 20.3%로 조사되었다. 
사업 업종은 제조업 23.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비율이 높

고 도매 및 소매업 17.8%, 숙박 및 음식점업 12.4%, 건설업 

1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4% 순으로 나타났다. 입

지유형은 지역상권 내 상점 30.7%, 비 상권 일반 상점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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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참여 대상자의 자세한 통계학적 

자료는 <표 2>와 같다.

구분 N % 구분 N %

업종

제조업 48 23.8

사업장
소재지

남구 11 5.4

달서구 57 28.2전기,가스,증기 및 
공급조절 공급업

4 2.0

달성군 9 4.5수도, 하수 및 폐기 1 0.5

동구 13 6.4건설업 23 11.4

북구 45 22.3도매 및 소매업 36 17.8

서구 21 10.4운수 및 창고업 3 1.5

수성구 21 10.4
숙박 및 음식점업 25 12.4

중구 14 6.9
정보통신업 9 4.5

대구 외 10 5.0
금융 및 보험업 5 2.5

점포
구분

임대 152 75.2
부동산업 4 2.0

자가 41 20.3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6.4

무응답 9 4.5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

2 1.0

교육서비스 7 3.5

입지
유형

전통시장 5 2.5

지역상권 내 상점 62 30.7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6 3.0

아파트 상가 8 4.0
예술, 스포츠 7 3.5

집합상가 5 2.5
협회 및 단체 9 4.5

비상권 일반상점 52 25.7

대표
성별

남자 152 75.2
기타 60 29.7

여자 41 20.3

무응답 8 4.5무응답 9 4.5

<표 2> 설문참여 대상자 통계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모형의 각 변수에 대한 측

정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모두 사용되었던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특성, 특히 성격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보면 성격을 성격 5요인으로 구성하

는데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Big 5 모델)을 적용하여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포용성(Agreeableness), 외향

성(Extraversion), 신중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구분하여 하위 변수로 측정하였다(Costa Jr & 
McCrae, 1992; 유태용·민병모, 2001).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요인은 ‘자신이 정서적으

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그

리고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 포용성

(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제 또는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신중성

(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원칙, 규범을 기꺼이 지키

려는 정도’,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지적자극, 다양

성, 변화를 좋아하는 정도’(유태용·민병모, 2001)로 정의,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사업 관련 위험감수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를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호하며 다른 기업과 적극적으로 경

쟁하는 기업가 또는 경영진의 성향’ (Covin & Slevin, 1990)으
로 정의하고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 하위변수로 측정

하였다(이강현·이호택, 2019; 이호택 외, 2018). 
첫째, 위험감수성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

고 추구하는 방법으로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어도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로써 위험 민감도가 낮아 위험을 즐기는 정

도’로 정의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을 강조,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중시, 의사소통을 통해 혁신적 사업성

과를 도출하려는 노력, 직원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하는 정도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둘째, 혁신성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

는 프로세스에서 시장조사, 제품 디자인, 광고 활동 등을 적

극 추진하거나, 관리 관행 기법, 공정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망사

업에 진입하려는 노력, 저수익-저위험 보다 고수익-고위험 사

업을 추구하는 성향,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보다 신속함을 더 

중시하는 경향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90). 
셋째, 진취성은 ‘시장 내 경쟁기업에 대한 적극적 경쟁 의지

와 높은 사업성과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도전적 자세’
로 정의하고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에서 경쟁업체보

다 앞지르려는 노력, 주도적으로 시장지위를 확보하려는 노

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 기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려는 노력 등의 4개 문항으

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소상공인 사업성과는 ‘소상공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한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산출물’로 정의하고(양덕모·유왕진, 
2014)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객

성과로 한정하여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신규고객 비율 등

의 비계량적 지표’로 정의하고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신규

고객 비율 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허동욱·김준호, 
2013).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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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앞서 각 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test와 확인적 요

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확인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의 모형의 적합도(Model fit) χ2=712.873, df=471, 
RMR=0.029, RMSEA=0.051, GFI=0.833, NFI=0.872, IFI=0.953, 
TLI=0.946, CFI=0.952로 각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06).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얻은 평균 분산 추출 값(AVE)과 개념 신뢰도

(CR)는 모두 허용 수준인 0.5와 0.7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Bagozzi & Yi, 1988).

item construct st.estimate S.E. C.R. AVE CR Cronbach's α

위험감수성
기업가
정신

0.841 -　 -　

0.787 0.917 0.944　혁신성 0.969 0.134 10.14

진취성 0.846 0.12 9.173

포용성1

포용성

0.793 　- 　-

0.602 0.819 0.820포용성2 0.736 0.084 10.495

포용성3 0.797 0.085 11.419

외향성1

외향성

0.806 　- -

0.691 0.899 0.898
외향성2 0.882 0.08 14.542

외향성3 0.818 0.078 13.113

외향성4 0.817 0.079 13.096

신중성1

신중성

0.822 - -　

0.717 0.910 0.910
신중성2 0.861 0.075 14.664

신중성3 0.844 0.078 14.242

신중성4 0.86 0.075 14.627

정서적안정성1
정서적 
안정성

0.904 0.096 12.712

0.694 0.871 0.867정서적안정성2 0.838 0.093 11.964

정서적안정성3 0.75 -　 -

개방성1

개방성

0.873 　- -　

0.696 0.901 0.900
개방성2 0.861 0.063 15.71

개방성3 0.822 0.061 14.598

개방성4 0.778 0.062 13.343

위험감수성4

위험
감수성

0.771 -　 -　

0.679 0.894 0.895
위험감수성3 0.79 0.093 11.774

위험감수성2 0.87 0.091 13.185

위험감수성1 0.861 0.089 13.033

혁신성4

혁신성

0.847 -　 -　

0.738 0.918 0.918
혁신성3 0.876 0.061 16.116

혁신성2 0.854 0.064 15.423

혁신성1 0.859 0.067 15.571

진취성1

진취성

0.813 -　 -　

0.690 0.899 0.899
진취성2 0.832 0.072 13.527

진취성3 0.81 0.074 13.03

진취성4 0.866 0.072 14.27

신규고객

사업성과

0.846 -　 -　

0.750 0.900 0.900고객유지 0.881 0.072 15.054

고객만족 0.871 0.072 14.877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Model fit: χ2=712.873, df=471, RMR=0.029, RMSEA=0.051, GFI=0.833,
NFI=0.872, IFI=0.953, TLI=0.946, CFI=0.952

4.4.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략적인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들

이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요인 각각의 AVE값과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포용성(1) 3.663 .564 1 　 　 　 　 　 　

외향성(2) 3.586 .646 .656** 1 　 　 　 　 　

신중성(3) 3.690 .636 .644** .749** 1 　 　 　 　

정서적
안정성(4)

3.589 .581 .577** .566** .589** 1 　 　 　

개방성(5) 3.262 .609 .306** .324** .274** .463** 1 　 　

기업가정신(6) 3.421 .589 .380** .393** .450** .537** .560** 1 　

고객성과(7) 3.254 .640 .300** .244** .308** .219** .150* .317** 1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p<0.01; *p<0.05

4.5.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이용하였으며, 
AMOS 6.0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
의 내용과 같이, 모형 적합도는 χ2=725.187, df=476, 
RMR=0.032, RMSEA=0.051, GFI=0.829, NFI=0.870, IFI=0.951, 
TLI=0.945, CFI=0.951 로 적합도 지수들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06). 
가설 1은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정서적 안정성, 포

용성, 외향성, 신중성, 개방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안정성, 신중

성, 개방성만이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백유미(2018)는 성격 5요인 모두 기업가정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김범성(2012)은 포용성은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대용 외(2017)는 기업

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으로 포용성과 신경증은 유의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용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김범성(2012), 정대용 외(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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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타인에 관대한 성향인

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라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

로 하는 관계유지보다는 단순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향성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기업

가정신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Jung(1923)은 성격유형으로 외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인

데, 외향성을 외부지향형과 내부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외부

지향형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고, 내부지향형은 자기 

주관에 집중하고 외부환경 등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설 2는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로 지지되었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가정

신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다는 선행연구(Covin & Slevin, 
1989; Lee et al., 2001; Lumpkin & Dess, 1996; Wiklund, 1999)
와 일치한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소상공인 기업가는 시장 기

회를 포착했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행함으로

써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가설 3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정책

자금이 조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로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Δχ2 값이 10.395이므로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보다 사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 수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비교 시, 
수혜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더 높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정부 정책자금)의 

정성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가설 경로
st.

estimate
S.E. t-value p-value Result

가설1a
정서적안정성 
→ 기업가정신

0.249 0.102 2.323 0.02 Supported

가설1b
포용성 

→ 기업가정신
-0.034 0.114 -0.261 0.794

Not
Supported

가설1c
외향성 

→ 기업가정신
-0.186 0.111 -1.342 0.18

Not
Supported

가설1d
신중성(성실성)
→ 기업가정신

0.38 0.114 2.769 0.006 Supported

가설1e
개방성 

→ 기업가정신
0.447 0.061 5.489 *** Supported

가설2
기업가정신
→ 사업성과

0.374 0.103 4.664 *** Supported

<표 5> 가설검증결과

Model fit: χ2=725.187, df=476, RMR=0.032, RMSEA=0.051, GFI=0.829,
NFI=0.870, IFI=0.951, TLI=0.945, CFI=0.951

가설 경로

st. estimate χ2(d.f.)

Δχ2(1) Result
지원사업
수혜기업

비수혜
기업

unconstraint
model

constraint
model

가설3
기업가정신
→ 사업성과

0.628** 0.485**
1470.635

(952)
1481.030

(953)
10.395 Supported

<표 6>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효과

Ⅵ. 결론 및 시사점

6.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한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로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이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소상공인

의 정책자금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심리적 

위축, 매출 급감 등으로 벼랑 끝 위기상황의 소상공인들에 대

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성격요인

에 대해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 

등은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

형이나, 포용성이나 외향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의 제고가 중

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포용성과 외향성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대용 외(2017)의 연구에서

는 외향성 성격이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

장과도 다른 결과이다. 포용성과 외향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소상공인 기업가는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파트너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는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이 발현되기보다는 거래 

파트너나 고객과의 관계를 단기지향성(Short-term Orientation) 
관점에서 단기 거래로 끝나는 관계로 인식 하여 ‘교제나 상호 

작용을 원하지 않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낮

은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은 기업

가의 지각에 영향을 주며, 기업가의 지각은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적 행위를 통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Finkelstein & Hambrick, 1990)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서비스분야, 노동집약적 제조 분야

로 구성되어 대기업보다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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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

를 효과적으로 창출해야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소상공인

의 경제적 주도권은 여전히 열악한데 거대자본으로부터 소상

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수립에 이론적 기반을 제

시하는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이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한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중하며, 개방적인 성격

의 소상공인 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정책수단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

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사

업 기획 및 시행으로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며, 소

상공인 기업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개

인의 주도적 노력(Johnson, 2003; Parker et al., 2006)에 더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외부교육이 뒷받침된다면 기업가정신 함

양이 가능하다(Yang, 2017; 이준형·이우진, 2019). 따라서 소상

공인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심리적 특성에 기반 한 기업가정신 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을 가진 소상

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

육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

쟁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

업을 비교해보면, 수혜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인

과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정성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

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금융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전

통시장 현대화 등의 지원과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만으

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정책에만 천착할 경우 소상공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조정 논리도 빈약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

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정부정책 및 지원 사업 개발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

다.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1년 03월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

경제의 중추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

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 집행

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극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6.2. 연구의 한계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지니는 다양한 시사점에

도 불구하고 한계점 역시 존재하는데,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 모델(Big 

5 모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 중 본 연구에 적용하지 않은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이 기

업가정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리

적 특성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각 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에는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

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연구 

성과물이 너무 부족하여 각각의 세부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업가정신을 단일변수로 측

정하였는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부 변수 간 인과관

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과는 기업의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지표만으로 사업성과를 특정 하는 것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성과의 측정은 재무적인 지표와 비

재무적 지표의 양자에 대한 적절한 조합에 의한 활용이 요구

되고 있다(이상석, 2016). 따라서 사업성과는 단일 지표보다는 

고객성과와 같은 비 재무성과와 재무성과를 포함한 복합 지

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owell, 1992).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사업성과를 고객성과로 한정한 것은 본 연구의 한

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성과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에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적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구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도 본 연구결과

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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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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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ed a research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traits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202 entrepreneurs in Daegu were surveyed and the data obtained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and 
AMO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of the psychological traits except ‘Agreeableness’ and ‘Extroversion’ among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and government policy funding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examin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s examined to find out what psychological traits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ffect the expression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addition, si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ffects performance and 
government policy funds control, it suggests that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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